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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신성하기노고스케(일본)가일으킨거

센 물보라에 박태환(인천시청)과 쑨양

(중국)이 구축해온 양강체제가 무너진

가운데아시아수영최강자자리를놓고

다시한번별들의전쟁이치러진다

박태환과 쑨양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고하기노는신바람을이어갈기세다

박태환 쑨양 하기노는 23일 인천 문

학박태환수영장에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남자자유형 400m 경기를치른다

박태환과 쑨양은 예선 마지막 조인 3조

에서 함께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하기노

는예선 2조에서뛴다

박태환 쑨양 하기노는 21일 열린 이

번대회경영종목첫경기자유형 200m

에서맞대결했다

승자는 대회 3연패를 노리던 박태환

도 중국의 수영 영웅 쑨양도 아니었다

150m 구간까지 3위에머물다마지막 50

m 구간에서폭발적인스피드로역전우

승을일군스무살의하기노였다

외신들도 하기노가최대라이벌인박

태환 쑨양에게 쏠려 있던 관심을 가로

챘다고 표현할 만큼 예상 밖의 결과였

다

이들이두번째맞붙을개인종목인자

유형 400m는 이번 대회 최대 격전지라

할만하다

박태환은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팬퍼

시픽선수권대회에서우승할때 3분43초

15의올시즌세계랭킹 1위기록을세웠

다 올시즌최고기록은하기노가 3분43

초90 쑨양이 3분45초12로 박태환에게

는미치지못한다

도전자 정도로 여겨졌던 하기노가 아

시아 수영 판도를 크게 흔들어 놓은 가

운데 자유형 400m경기에서 다시 한번

불꽃이튈전망이다 연합뉴스

한중일 수중전오늘제 2막

광주전남의 골프 신예들이 한국의 골

프전종목 3연패에앞장선다

한국이 싹쓸이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골프종목이 25일 인천드림파크컨트리클

럽에서시작돼나흘간계속된다

이번 2014 아시안게임골프에는남녀개

인전과단체전등총 4개의금메달이걸려

있다 골프는 태극 전사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강세 종목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은최강실력을보여왔다

지난 2006년도하대회와 2010년광저우

대회에서금메달을독식했던한국은이번

대회에서전종목3연패를노리고있다그

중심에는광주전남영건들이있다

아시안게임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는 골

프 대표팀의 7자리 중 3자리를 지역 유망

주들이차지했다

2014 대학체육회체육상에빛나는공태

현(20호남대)과 16살의 김영웅(함평골프

고)이김남훈(20성균관대)염은호(17신

성고)와 남자대표로 결전의 무대를 준비

하고있다

박결(18동일전자정보고)은 맏언니로

이소영(17안양여고) 최혜진(15학산여

중)과여자대표팀을구성했다

여자대표팀의 10대 3인방은 2002년 부

산대회이후 4회연속단체전금메달을겨

누고있다

개인전은 72홀스트로크플레이방식으

로진행되며최저타를기록한선수에게금

메달이 돌아간다 단체전은 남자 4명 중

상위 3명 여자 3명 중 상위 2명의 기록을

합산해서순위가가려진다

쟁쟁한 국내 선수들을 물리치고 태극

마크를 단 만큼 이들의 실력은 검증됐다

여기에홈그라운드이점도작용한다이미

여러 차례 코스를 겪어본 만큼 선수들은

코스공략에자신감을보이고있다

꾸준한미팅을통해전반적으로좁고짧

은 전장의 코스 전략을 세웠고 대회가

없을 때 드림파크에서 연습을 하며 코스

적응에공을들였다

지역 출신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골프

대표팀이 금빛 샷으로 전종목 3연패의

위업을이룰수있을지기대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男자유형 400m서 재대결

광주전남 골프신예 금빛 홀인원 이끈다

25일골프 티오프男女개인단체전등 4개 부문

공태현김영웅박결 3인 출전싹쓸이금메달예약

박태환

중국쑨양

일본하기노고스케

공태현 김영웅 박결

22일 인천선학핸드볼경기장에서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남자핸드볼단체조별예선한국대만경기에서한국박중규가대만

수비의방해를뿌리치고돌파하고있다이날경기는한국이대만에2714로완승했다 연합뉴스
男핸드볼대만꺾고 3연승질주


